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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 분류․표지 국제기준 개편

유독물 등 유해화학물질 분류기준과 위해성 표시 그림이 유엔이 권장하는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편돼 2008년

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환경부의 개편방안에 따르면, 물리적 위험성에 따라 폭발성ㆍ산화성ㆍ극인화성ㆍ고인화성ㆍ인화성ㆍ부식성

ㆍ금수성 등 기존 7개로 분류되던 기준에 산화성(고체ㆍ액체ㆍ가스), 인화성(고체ㆍ액체ㆍ에어로졸ㆍ가스), 자

기반응성, 자기발열성, 물반응성, 발화성 등을 추가해 16개 기준으로 분류된다. 

건강ㆍ환경유해성에 따른 기존의 고독성ㆍ유독성ㆍ유해성ㆍ자극성ㆍ과민성ㆍ발암성ㆍ유전독성ㆍ생식독성 등 

8개 분류기준은 반복노출ㆍ흡인유해성ㆍ만성독성 등 3개를 추가해 11개로 늘어난다. 

폭발성ㆍ인화성ㆍ유해성ㆍ발암성 등 위해성을 표시하는 그림도 국제적 기준에 맞게 하나의 통일된 표현으로 

바뀐다.

유해성을 알리는 <X>자 표시의 그림은 느낌표(?)로 바뀌고, 발암성 물질임을 알리는 <해골> 모양은 <사람

의 상체>로 바뀌어 암이 발생해 몸에 퍼지는 모습을 나타냈다. 

개편방안은 수ㆍ출입시 국가별로 상이한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및 표지 규정으로 인한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화학물질의 독성·위험정보에 대한 전문적 사항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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